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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leisure activities  before and after COVID-19  by using 

Two-stage Cluster analysis for Youth and the associ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A 

total of 358 data were collected.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One-way ANOVA analysis, Two-stage cluster analysis and Chi-squre analysis were used. 

A Two-stage clustering analysis resulted in seven significant clusters. According to the type of leisure activities 

before and after COVID-19, 1.Culture viewing-Culture viewing, 2.Culture viewing-Exercise, 3.Hobby-Hobby, 

4.Exercise-Exercise, 5.Watching sports-Watching sports, 6.Exercise- Entertainment activities, 7.Entertainment 

activities-Entertainment activit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in Demographic variables, Women have 

higher depression than men, workers have lower depression than unemployed, highest for college graduates, 

and the highest income group have the lowest depression. Second, The group with the highest level of depression 

was the group 6. Exercise- Entertainment activities group, while the group with the lowest level of depression 

was 7. Entertainment activities-Entertainment activities group. Third, when looking at the cluster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it was analyzed that the differences in groups by final educational background, income 

level, and gender were significant except fo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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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초부터 시작한 COVID-19(코로나) 감

염병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블루’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였다. 이는 

COVID-19(코로나)와 우울감(blue)의 합성어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생긴 무기력증이나 불

안함, 우울감을 뜻한다. COVID-19(코로나)가 시

작되고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사회가 힘든 가운

데, 실업이 급증하면서 전년대비 실업률이 1.1% 

올라, 실업률은 한국에서 사상 최고에 도달하고 

있다(통계청, 2021).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 전문대

학 등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 중에서 32.9%는 취

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도 취업률과 

비교했을 때 0.6% 감소한 수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 청년층 취업자가 2.4% 감소한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두 배 이상인 5.3%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로 커진 취업의 어려움과 줄어든 대인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층으로 20-30대 청년

층을 지목했다(통계청, 2021). 이들에게 일상생활

에서의 많은 변화와 제약은 불안감 및 수면감소 

등 정신적인 불안감을 야기하는데(Wang et al., 

2020), 코로나 이후 여가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아

졌지만, 활동 반경은 집 주변이나, 집으로 한정되

어졌고, 사적인 모임도 비대면을 지향하는 언택트

(untact) 시간이 많아졌다. 제도적 및 현상적 변화

로 인해 여가 가용시간은 늘었지만, 이 속에서 

진정한 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Jacob & Gerson, 2010). 이는 

객관적인 여가시간의 증가가 여가활동의 증가라

고 볼 수 없고, 이는 곧 삶의 질 향상 여건이라고 

이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증하듯,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청년층의 자해 

발생 진료건수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

교해보았을 때 118건에서 213건으로 두 배 가

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20,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울증도 2020년 상반기 9만 3455건으로 

전년도(7만2829건)에 비해 28.3%로 늘었고 30대

의 우울증 진료 건수도 지난해에 견줘 14.7%로 

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다양한 수

치들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려움과 동시에 코로

나블루 까지 더해져 청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에 대한 해결책과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이명헌, 2015; 이봉조,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활동은 20-30세대에게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처방으

로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행복 추구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역할로 거론된다

(김흥록, 이광욱, 2009; 전태준, 한우진, 2007). 

여가활동은 경제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 등 삶의 

불안요소를 완화시켜주고, 만성화된 무료함을 

이겨낼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

다(이동수, 2004). 또한 김선희, 김창현(2009)의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 증진, 자아 개발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여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해

소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지닌다는 연구결

과들을 볼 수 있듯이, 여가활동은 불안, 우울감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켜 정신건강 영역에

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체적, 생화학적,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복

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설명된다(Crone, Smith 

& Gough, 2005). 그 중에서도 활발한 신체활

동을 기반으로 한 여가활동은 우울감 발생을 

낮춰 정신건강에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

과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여

가활동의 참여는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기

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된다(Tyson, Wilson, 

Crone, Brailsford & Laws, 2010). 

여가활동이 정신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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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강은나, 김혜진, 김영선(2017)의 연구에 

의하면 여가활동유형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

다. 우울감은 단순히 여가활동에 참여, 비참여

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가활동을 얼

마나 규칙적으로 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다. 송지준, 엄인숙(2008)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여가활동유형을 하느냐에 따라 우울 수준

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우울을 증가시키는 

여가활동이 있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여가활동

이 있는데, 이처럼 어떤 여가활동유형을 활동

하느냐에 따라 우울감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현재 청년세대에게 여가시간의  여

가활동유형은 더욱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더불어 청년들의 보다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한 다방면 연구 및 고찰들이 이루어지는 

현시점에서 이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이해는 일

과 삶의 균형이 요구되고,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는 만큼, 불안정 고용과 불안한 삶과 더

불어 청년들의 전체적 삶의 맥락을 고려하기 위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남재량, 2012; 이승윤, 이

정아, 백승호, 2016).  

지금까지 여가학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연

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의 여가인식

(함연주, 2019), 청년세대의 여가문화(박지남, 

천혜정, 2012). 청년 여가정책(이수현, 2017)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다른 집단들

(대학생, 중년,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

한 실정이다. 현재 청년세대는 길어진 교육기

간과 다양한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30대를 포

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고용노동부는 15 – 

34세까지, 청년위원회에는 만 19 – 39세까지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빠른 직업 획득과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대학생활을 경험하지 않

는 청년들 또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

요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코호

트와 사회적 범위가 보다 확장 되어야 한다(이

수현, 2017).

사회적 범주의 확장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

에서의 여가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여가활동은 인간의 행동을 둘러싸고 있

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 안에서 여가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유리, 박미석, 2006). 이는 

COVID-19(코로나)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적 면을 

보았을 때 여가활동이 변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COVID-19(코로나) 후 여가학에서의 연구

를 살펴보면, 진지한여가, 여가제약, 여가활동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야외 여가활동(윤지인, 

한진욱, 이지원, 2021; 한상겸, 2021; 이윤정, 

2020) 과 COVID-19 관련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으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감을 살펴본 연

구는 전무후무하다. 이러한 전례 없는 감염병 

상황으로 생긴 생활변화가 여가활동유형에 어

떠한 영향을 주었고, 우울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방향과 요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좌표가 될 사회적 요소를 알아본다는데 의의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

는 불안한 집단인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많은 변화와 제약이 생긴 코로나(COVID-19) 

발생 전/후 상황에서의 여가활동유형을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여가활동유형에 따라 우울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가설

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우울정

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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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COVID-19) 발생 전후로 여가활동

유형에 따라 우울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청년(19-39세)을 대상으

로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

지 온라인설문조사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여가활

동을 경험한 청년을 대상으로 표집 방법은 비확

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윤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 후, 참여에 동의를 

표시한 설문지만 활용하였다. 총362부의 응답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본 연구에 사

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데이터 4부를 제외하

고 총 358부의 자료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연

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30명(36.3%), 여자 228명(63.7%)

이며, 나이는 20대 262명(73.2%)이고, 30대 96명

(26.8%)이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이 28명(7.8%), 

대학재학이 46명(12.8%), 대학졸업이 234명(65.9%), 

대학원 졸업이상이 48명(13.4%)로 나타났다. 취업

상태는 취업이 202명(56.4%), 미취업이 156명

(43.6%)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72명으로 21.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76명으로 29.1%,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106명으로 29.1%, 3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84명으로 23.5%, 400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이 22명으로 6.1%로 나타났다. 

항목 구분 n(명) %

성별
남자 130 36.3

여자 228 63.7

나이
20대 262 73.2

30대 96 26.8

최종학력

전문대졸 28 7.8

대학재학 46 12.8

대학졸업 234 65.9

대학원 졸업 이상 48 13.4

월평균 소득
(만원)

100미만 72 20.1

100이상 200미만 76 21.2

200이상 300미만 106 29.1

300이상 400미만 84 23.5

400이상 500미만 22 6.1

취업상태
취업 202 56.4

미취업 156 43.6

합계 358 1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에  쓰

인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성

별, 나이, 학력, 취업상태, 월평균소득), 여가활

동유형 6개(운동관람, 문화예술관람, 취미활동, 

운동, 오락활동, 학습활동)를 보기로 제시한 후 

코로나 전/후의 여가활동유형을 번호로 기입하

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유형은 강은나, 김혜진, 

김영선(2017)의 선행연구에서 쓰인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여가활

동유형은 총 6개로 1. 운동관람(스포츠 경기 간

접 혹은 직접관람), 2. 문화예술관람(영화보기, 

박람회, 공연 관람, 전시회 등), 3. 운동(걷기, 산

책, 등산, 수영, 댄스, 헬스), 4. 취미활동(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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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악기, 수공예 등), 5. 오락활동(외식, 쇼핑, 

TV보기, 컴퓨터게임 등), 6. 학습활동(음악, 미

술, 자격증, 어학 등) 으로 구분되었다.

우울감 연구도구는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로  Radloff(1997)

가 개발하였고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

어있으며, 우울감의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1=전혀 없었다, 2=1~2번 있었다, 3=3~4번 

있었다, 4=5~7번 있었다). CES-D척도는 지난 

1주일간의 우울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우울정

서 7문항, 긍정정서 4문항, 신체 및 행동 둔화 

7문항, 대인관계 2문항,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정서문항은 역채점으로 채점하였다. 

합산한 값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완성한 후, 여가학 

교수 1인과 동일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3인에게 

문항 내용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우울감 요인에 대

해 하위 요인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파악하고자 

요인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주축 요인추

출을 실시하였고 베리멕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sig(p)는 .000, 

KMO 표준적합도는 .806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울척도의 

하위척도는 우울정서, 긍정정서, 신체 및 행동

둔화, 대인관계 4개가 있고 척도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우울정서=.850, 긍정정서

=.750, 신체 및 행동둔화=.780, 대인관계=.935

으로 나타났다.

문항
우울

정서

긍정

정서

신체 및 

행동둔화
대인관계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도 
우울한 기분이 든다

.691 .070 .049 -.093

기분이 우울했다 .447 -.289 .217 .107

내 인생은 실패였다고 
생각했다

.547 -.333 -.264 031

두려움을 느꼈다 .776 -.313 -.180 .101

외로움을 느꼈다 .691 -.155 .314 .320

울었던 적이 있었다 .750 .026 .045 .288

슬픔을 느꼈다 .645 -.034 .254 .201

다른사람과 마찬가지로 
착한 편이다

.082 .812 .000 -.137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167 .791 .050 -.029

행복한 편이었다 -.058 .489 -.247 .048

생활을 즐겁게 보냈다 -.190 .461 -.166 -.148

평상시와 다르게 일들이 
귀찮게 느껴진다

.355 -.033 .670 .399

입맛이 없다 -.033 .004 .531 .401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웠다

-090 -.205 .662 .237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모두가 힘들다

.246 -.213 .804 .248

잠을 시원하게 못 잤다 .272 -.049 .658 .229

평상시 보다 말을 적게 
하였다

.348 -.220 .554 .348

무슨 일이든 활발하게 
참여할 수가 없다

.030 -.176 .500 .152

사람들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045 -.117 .099 .815

주위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생각이 든다

.094 -.007 -.007 .810

아이겐값 3.912 3.331 2.242 1.640

공통분산(%) 19.562 16.654 11.210 8.199

누적분산(%) 19.562 36.216 47.426 55.626

*KMO=.806, df=66, sig=.000

표 2. 우울감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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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18.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

성과 우울감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우울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

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각 변

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가활동유형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단계 군집분석

(Two-stage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 군집분석 후 생성된 군집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카이제곱검정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 분석

<표 3>은 성별에 따라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우울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9.001, p<.01), 남자(M=1.57)가 여자

(M=2.05) 보다 우울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t p

우울감
남자 130 1.58 0.52

9.001** .001
여자 228 2.06 0.40

표 3. 성별에 따른 우울감 평균 비교

<표 4>는 최종학력에 따라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정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종속

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t Scheffe

우
울
감

전문대졸(a) 28 2.68 0.60

32.145**
b<c,d
c,d<a

대학재학(b) 46 1.61 0.32

대학졸업(c) 236 1.85 0.49

대학원이상(d) 48 1.82 0.42

**p<.01

표 4. 최종학력에 따른 우울감 평균 비교

 

그 결과 우울감은 최종학력에 따라서(t=32.145, 

p<.01)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전문대졸(M=2.68), 

대학졸업(M=1.85), 대학원졸업이상(M=1.82), 대

학재학(M=1.61)으로 전문대졸이 우울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졸업, 대학원졸업이상, 

대학재학 순으로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분석

(Scheffe’s post- hoc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최종

학력 변인에서 대학재학(b)이 대학졸업(c), 대학원

졸업이상(d) 보다는 우울감이 낮았으며, 대학졸업

(c), 대학원졸업이상(d)은 전문대졸(a)보다 우울감

이 낮게 나왔다.

<표 5>는 취업여부에 따라 우울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t=7.690, p<.01), 취업(M=1.71), 

미취업(M=2.09)으로 취업집단보다 미취업 집단

이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

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t p

우울감
취업 202 1.71 0.44

7.690** .006
미취업 156 2.09 0.56

표 5. 취업여부에 따른 우울감 평균 비교

<표 6>은 평균소득에 따른 우울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8.720, p<.01), 100만원 미만

(M=1.9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M=2.1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M=1.7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M=1.78), 400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M=1.72)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

만인 집단이 우울감이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0만원 이

상 3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집단 순으로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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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집단 표본수 평균

표준

편차
t Scheffe

우
울
감

100미만
(a)

72 1.98 0.55

8.720*** c,d,e<a,b

100이상 
200미만

(b)
76 2.13 0.55

200이상
300미만

(c)
104 1.73 0.41

300이상
400미만 

(d)
84 1.78 0.56

400이상 
500미만

(e)
22 1.72 0.38

**p<.01

표 6. 평균소득에 따른 우울감 평균 비교

Scheffe의 사후분석(Scheffe’s post- hoc analysis)

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의 변인에서 200만원 이

상 300만원 미만(c),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d),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e)의 우울감이 

100만원 미만(a),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b)의 

집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단계 군집분석(Two-stage cluster)을 
통한 COVID-19 (코로나) 발생 전/후 
여가활동유형에 따른 우울감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여가활동유형

에 따른 코로나 발생 전/후 우울감 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우울감의 연

속형 변수와 여가활동유형 특성의 범주형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군집을 알아보는 이단계 군집분

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이 모두 연속형 변수인 

경우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일반

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의 분석으로 로그우도거리

(Log-likelihood distance)를 사용하였다. 군집 수

는 쉬와즈 BIC(Schwarz’s Baysian Inference 

Criterion) 기준으로 자동으로 군집이 결정되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BIC 기준에 의해 분석한 결과 7개의 군집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7개의 집단간 우울감의 차

이검증을 실시하여 <표7>에 제시하였다.

여가활동유형별 우울감을 살펴본 결과,  집단

1.(n=46)은 우울감 평균이 1.93, 집단2. (n=60)는 

우울감이 1.88로, 집단3.(n=45)은 우울감이 2.05

로, 집단4.(n=67)는 집단은  우울감이 1.83으로 나

타났으며, 집단5.(n=25)의 우울감은 1.99, 집단

6.(n=37)의 우울감은 2.10으로 가장 높았으며, 집

단7.(n=78)으로 우울감이 1.60으로 제일 낮았다.

분석결과 집단1은 문화예술관람-문화예술관

람, 집단2는 문화예술관람-운동, 집단3은 취미활

동-취미활동, 집단4는 운동-운동, 집단5는 운동

관람-운동관람, 집단6은 운동-오락활동, 집단 7

은 오락활동-오락활동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코로나전

여가유형

코로나 후 

여가유형
N (명) 우울감 평균

1 문화예술관람 문화예술관람 46 1.93

2 문화예술관람 운동 60 1.88

3 취미활동 취미활동 45 2.05

4 운동 운동 67 1.83

5 운동관람 운동관람 25 1.99

6 운동 오락활동 37 2.10

7 오락활동 오락활동 78 1.60

**p<.01, x2=369.421***

표 7. 코로나 전/후 여가활동유형별 우울감 차이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군집의 특성

표 <8>를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른 군집 분석결과 최종학력(p<.001), 소득수준

(p<.05), 성별(p<.05)등 이단계 군집분석에 분석

하였던 변수 중 취업여부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차분석 결과 4.운동-운동 집

단은 남 녀 모두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2021. Vol. 45 No. 2(Serial Number 91)

9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이 높았던 6.운동

-오락활동 집단의 특성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

로 낮았고, 우울감이 낮았던 7.오락활동-오락활

동 집단의 특성은  소득수준과 최종학력의 범위

는 고르게 분포한 것을 볼 수 있다. 개별적 특

성으로는, 남자는 4.운동-운동의 여가활동유형

이 가장 많고, 여자는 7.오락활동-오락활동 유

형인 경우가 많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

은 집단은 7.오락활동-오락활동 유형이 가장 높

았으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2.문화예

술관람-운동 유형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2.문화예술관람-운동, 7.

오락활동-오락활동의 유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7. 오락활동

-오락활동의 유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구분 1 2 3 4 5 6 7

성별
(x2=

14.731**)

남자 11 29 11 32 9 10 28

여자 35 31 34 35 16 27 50

취업여부
(χ2=9.262)

취업 22 35 22 46 17 21 39

미취업 24 25 23 21 8 16 39

소득
(χ2=

37.551**)

100미만 10 12 8 10 2 12 18

100이상
200미만

14 11 10 13 2 9 17

200이상
300미만

11 22 9 15 14 11 22

300이상
400미만

1 9 15 25 5 5 15

400이상
500미만

1 6 4 4 2 0 5

최종
학력
(χ2=

43.891***)

전문대졸 4 7 3 0 2 2 10

대학재학 8 10 1 14 2 2 9

대학졸업 32 31 37 51 15 23 47

대학원
이상

2 12 4 2 6 10 12

**p<.01

표 8.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군집의 특성

Ⅳ. 논의

본 연구는 COVID-19(코로나) 발생 전 후 

시점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내 여가학연구

에서 사회적 범주를 확장시킨 ‘청년’이라는 집

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에 대

해 재고하고, 이들의 여가활동유형의 변화와 

우울감에 관한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목적

이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성별에 따라 우울감이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강상경, 권태연(2008)의 연구에서 청년기부터 

후기 노년기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수준

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뒷받침 한다. 또한 

우울증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년 자료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가활동유형 중 여성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았던 1.문화예술-문화예술 집단과 

3.취미-취미집단의 우울감이 높게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영화관, 

전시회, 공연 관람이 많이 축소되고, 학원, 소그

룹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등이 제한적으로 운

영되고 있어 1, 3 여가활동집단에 제약이 생겨 

이전보다 활발히 활동하지 못한 부분이 우울감

으로 연결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최종학력에 따라 우울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지 살펴본 결과, 전문대졸업 청년들의 우울

감이 가장 높았다. 본 결과는 낮은 교육수준이

거나 사회경제적 요인이 불안한 경우 우울함에 

빠지거나 지속적일 수 있다는 박재규, 이정림

(2011)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대

학재학, 대학졸업, 대학원 이상 집단의 우울감

에서는 큰 편차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는 지

금의 청년세대는 70% 이상이 대학교에 진학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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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큰 편차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이수현 

(2017)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취업여부에 따른 우울감은 취업집단보다 미

취업집단이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박재규, 이정림(2011)의 일자리가 없거

나,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경향

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여가활동유형 중 취업집단이 미취업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4.운동-

운동 집단은 COVID-19 전후 우울감이 낮은 

집단에 속해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미취

업진단의 운동제약, 운동참여동기, 지속할 수 

있는 변인을 찾아, 운동참여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는 가장 낮은 소득수준인 100만원 미만보다 두 

번째 집단인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집

단이 우울감이 가장 높았으며, 네 번째 집단인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집단보다 세번째 집

단인 200만원 이상 300만원 집단이 우울감이 더 

낮았고, 가장 많이 버는 400만원 이상 500만원 

집단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우울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Ettner(1996)

의 연구과 Zimmerman and Bell(2006)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여가활동유형 중 소득수

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비율이 높은 6.운

동-오락 집단의 우울감이 높게 측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신체적활동이 낮아지고, 수

동적 활동이 주를 이루는 여가활동유형으로, 

Farnworth(1998)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수동적인 여가활동이 활동적인 여가활동 유

형보다 우울감이나 권태가 높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함께한다.

두 번째, 여가활동유형 집단에 따른 우울감에 

대해 살펴보면, 우울감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는 

코로나 전과 후 모두 오락활동을 여가활동유형

으로 한 7.오락활동-오락활동 집단으로 나타났

다. 본 결과는 단순한 활동 참여로 얻어지는 재

미가 심리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

는 Seo(2013)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미(fun)

라는 요인이 부과 되어야 하는데, 특정 활동에

서 재미(fun)를 느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긍정

적인 정서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Izard(1991)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또한 2014년 국

민여가활동조사에서 대학생이 속하는 연령대에

서 영화보기, TV시청과 같은 개인적인 즐거움

을 위한 여가활동유형이 여가시간에 가장 선호

된다는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일상적 취

미활동형의 여가유형을 갖는 사람들이 우울수

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는 강은나, 김

혜진, 김영선(2017)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맥

락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우울감이 가장 높은 여가활동유형 집단

으로는 운동을 하였으나 코로나 후 오락활동으

로 여가활동 유형이 변화한 6. 운동-오락활동 집

단의 우울감이 가장 높았다. 이는 수동적 활동의 

여가활동은 낮은 효용을 가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Hansen, Larson, & Dworkin, 

2003), 스포츠활동과 같은 능동적, 활동적 여가

형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뒷받침 해준다(이려정, 2010; 최성범, 함경수, 

2009). 또한 신체적 여가활동유형은 정신적 과로

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

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Friedman & Brooth, 

1987). 

위의 결과를 따르면, 우울감이 가장 낮았던 

7.오락활동-오락활동집단은 여가활동의 변화가 

없었고 일상적 취미 활동에서의 재미(fun)를 통

해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만, 6.운동-오

락활동 집단의 우울감이 높은 결과를 볼 때, 안

혜영(1995)의 연구에서 나타난 스포츠 및 야외

활동이 독서, TV시청, 문화활동보다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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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족감을 느끼는데 더 크게 기여 한다는 연

구결과를 부분적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여가활동이 비활동적인 여가활동보다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가 보고하듯이(이준원, 2007), 신체활동적 여가

활동을 통해서 얻는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여

가경험과 만족이 긍정적인 정서형성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박세혁, 2008). 

따라서 상대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활동성이 제

한되면서 6.운동-오락활동 집단의 여가활동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청년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휴식적이고 일상적 취미의 성격을 띈 

다양한 오락활동의 여가기회 마련과 더불어, 활

발한 신체적 활동을 꾸준하게 장려할 수 있는 제

도적, 환경적 여건의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 범주를 넓힌 청년들을 대

상으로 COVID-19 전, 후로 여가활동유형과 

우울감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20-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358명을 분석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최종학력, 취

업여부, 평균소득 모두 우울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이 가장 낮은 집단이 우울

감이 높게 나타났고, 미취업 청년집단의 우울감

이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상대

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 발생 전과 후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별 우울감은 이단계 군집분석 결과 7개의 

집단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1. 문화예술관람-문

화예술관람, 2. 문화예술관람-운동, 3.취미활동

-취미활동, 4.운동-운동, 5.운동관람-운동관람, 

6.운동-오락활동, 7.오락활동-오락활동 으로 분

류되었다. 그 중 6.운동-오락활동의 우울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해 5인 

이상 모임금지, 스포츠경기 직관 제한, 실내체

육시설 영업금지 등 제한적인 정책으로 인해 

많은 활동적인 여가활동유형이 제약을 받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도심 속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근린공원의 

필요성을 재고할 수 있으며, COVID-19 시대

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

적인 국가정책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우

울증이 급증하고 불안한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

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여가활동과 관련된 코로나 

관련 연구가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COVID-19 

전 후 상황에서의 여가활동유형을 파악하고, 우울

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성별의 비율을 적절히 반영

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결과를 청년의 특성으

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둘째, 20대와 30

대의 비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청년이

라는 범주 안에서 20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년으로 일반화 하기에 오류가 있다고 사료된

다. 셋째, 여가활동유형이 모든 여가활동을 포

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 시사점을 제공하

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참여시간, 

여가빈도, 동반자 여부 등 다양한 변인과의 관

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질적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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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특정 여가활동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여

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년들의 우

울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속변인(권태감, 번

아웃, 불안감)과의 연구가 여가학에서 진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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